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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는 대로 거두리라 
갈 6:7-8 

 

농사에는 반드시 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는 절대로 거둘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심어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은 만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심고 수고했는가에 따라 땀 

흘린 만큼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땀 흘려 수고해서 얻으려는 

마음보다는 수고하지 않고 쉽게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성경은 말한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의 일생은 농부와 같고 인생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젊은 화가 지망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화가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림을 그려 가지고 화랑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그림을 본 화랑 주인은 말했습니다.   “글쎄 3 년 안에 팔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청년은 기분이 몹시 상했습니다.  그 옆에 당대 최고의 화가의 그림이 

여러 점 걸려 있었습니다.  모두 판매되었다는 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 그림들은 

언제부터 전시되었습니까?”   “이 화가의 그림은 전시된 지 사흘이면 모두 팔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그 화가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제가 그린 그림이 3 일이면 팔려나가게 할 수 있을까요?”  화가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청년이여, 그림을 3 일 만에 팔 생각을 하지 말고 3 년 걸려 그림 하나 

그릴 생각을 하게나”  

 

이 세상은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둡니다.  찬송을 심으면 즐거움이 나오고 기도를 

심으면 능력이 나옵니다.  악을 심고 선을 기대해선 안 되고 미움을 심고 사랑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남을 비판하면서 자신은 칭찬 받기를 기대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말씀을 믿고 사는 삶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일생을 사는 날까지 하나님을 위해 계속 무언가를 심어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뿌린 씨앗은 때가 되어야 거둡니다.  곡식을 심으면 한 철을 기다려야 하고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면 3 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한 사람을 열매로 거두려면 최소한 

20 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낙심 중에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에 큰 바위를 정으로 쪼았지만 아무리 하여도 쪼개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엔 

소용없다고 느낀 나머지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왜 맡겨진 일을 하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두들겨도 이 바위는 전혀 깨지질 않아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위가 깨지든지 안 

깨지든지 그것은 너와 상관이 없다. 너는 바위를 정으로 두들기는 것이 네 임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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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마음을 비우고 계속 두들기니 깨지지 않을 것 같던 

바위가 금방 산산조각이 나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 욕심이나 편견이나 고집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항상 내 욕심과 편견을 앞세우면서 

기도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이와 

같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늦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 내 가꾸어 가을에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인내심을 갖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간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